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6호 2011. 12  17~28쪽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위기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

조승호, 홍숙영*, 조정렬

본 연구는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대한 요인의 한 가지로 위기 평가자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가, 이

러한 평가와 6ㆍ2 지방선거 간의 상관관계,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대응을 평가하는 응답자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나 

이것이 6ㆍ2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위기대응평가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자는 정부의 위기대응이 적절하였거나 보

통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기 대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자

의 개인적 성향이 편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위기 대응 평가, 천안함, 개인의 정치적 성향, 6․2지방선거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테러나 외교관계, 전쟁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나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내적 충격은 정치인들에게는

위험요소이자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감추기에 급급

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경

우 오히려 위기 주관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들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

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9․11테러 이후 그의 임무 수행에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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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변화가 생기면서 위기대처 능력을 재평가 하게 되었다. 대국민 홍보, 조직력, 정치적 기술, 정책 비

전, 인지적 스타일, 감성적 지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임무 수행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

여 극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이다(Greenstein, 2002). 이에 따라 그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능력이 새롭

게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위기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위기 대응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위기관리자의 소통능력이나

리더십, 이미지, 명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와 관련하여 위기를 평가하는 개개인들

의 어떠한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국가위기의 평가에 있어 개인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위기의 평가와 선거 간에 상관관계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 국민이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시행된 6․2 지방선거 간

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병행하였다. 끝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위기 평가자의 사전 편차가 위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기존문헌 검토

개인의 성향과 국가 위기 대응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과 미디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영주

는 천안함 침몰 사건 초기 정부당국이나 군, 미국 모두 침몰 원인으로 북한과 연계시키지 않는 분위

기였으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북한을 심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보수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각색

하여 보도하면 정부와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황색 저널리즘이 기승을 부릴 뿐 아니라 정보

가 제한되어 있어 가정 형식의 기사가 판을 치고 있다며 6․2지방선거에 북풍의 이용은 여당에게 유

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김영주, 2010).

정재철(2009)은 기자들의 북한관련 취재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기자들이 같은 민족으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띤다고 하였

다. 특히 북한의 행동, 정세, 분단체제, 국민 정서, 미국 쪽 정보가 기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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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엽(2007)은 국가 안전과 직결된 북한 핵 문제는 13년 동안 매우 복잡하게 전개돼 왔으나 언론

은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4년의 취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장기적이

고 복잡한 이슈를 단기적 사건으로 처리하는 기존 관행이 북한 핵관련 취재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핵이나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측의 정보제공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책임을 지

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며, 결국 건전한 여론형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오현(2002)은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인한 위기의 시기에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

이 어떤 보도태도를 보이는지 1994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위기 때 실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는 평화적 해결방식보다는 김일성과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경제

적 제재나 군사적 행동 같은 억압적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권장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유세경

(2010)외 연구자들은 뉴욕타임스와 인민일보가 각각 다양한 틀짓기 방식을 통해�천안함 침몰 사건�

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량에 있어 인민일보는 북한에게 유리

한지 아닌지를 따져 시기적으로 기사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기사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두 신문 모두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다는 간략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구성하여 천안함 침몰 사

건에 대한 규정, 원인, 결과, 책임들을 자의적으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하상복(2003)은 머레이 에델만의 상징정치론에 입각하여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분석하

면서 미국정부가 물리적 차원보다 상징적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하였다고 보았다. 에델만은 폭력의 책

임자인 ‘적’과 폭력의 관리 주체로서 ‘우리’와 ‘리더’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

이며 이는 정부와 미디어의 협력을 통해 전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9・11 사태

의 경우 정부, 특히 대통령의 담론과 미국 텔레비전 보도의 상호 협력 속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폭

력의 책임자로, ‘미국인’과 ‘부시’가 폭력의 관리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징화 과

정 속에서 미국인들은 폭력이 초래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해소될 수 있는 심리적 길을 찾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의 태도는 미디어와 연결되면서

관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부상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과 위기관리

능력은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형성이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위기 주관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위기를 평가하는 평가자 개개인의 성

향이나 태도가 위기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

자들의 태도나 성향 혹은 신문사의 편향에 따라 위기와 관련한 기사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연

구들을 통해 개인적 편향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위기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직에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주

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실제적

인 위기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연구한다. Weiner(1979)의 귀인이론에 따르면, 위기의 유형은 크게 위기

의 통제가능성, 위기 반복성, 위기 발생위치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Coombs, W. T.

2005). 먼저, 통제 가능성의 경우, 통제 가능한 위기가 닥쳤다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복성은 위기가 처음 발생했는지 아니면 동일한 위기가 과거에도 발생했는지를

의미한다. 과거에 발생한 위기가 재발했을 경우 조직의 책임정도는 높다. 마지막 유형은 위기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혹은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그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

한 위기는 조직외부에서 발생한 위기보다 더 높은 조직의 책임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제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조직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일수록 조직은 사과(Apology)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반면에, 통

제 불가능, 비반복적, 조직외부의 위기일 경우 변명(Excuse) 혹은 부정(Denial)과 같은 방어적 위기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천안함의 경우 북한의 공격이 확실하다면 통제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나 군 당국의 책임은 그다

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복성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군의 공격일 경우 이는 기존에 얼마나 북한의 공

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격이 있었는지가 반복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발생위치를 살

펴보면,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때, 정부의 책임은 내부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는 조직의 위기 평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귀인이론의 주요 요인들과 함께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

(Benoit, 1997), 기업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적절성과 공중의 감정 등이 주로 연구되어왔다(Jin, 2001).

긍정적인 조직의 명성과 이미지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조직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한편 조직의

위기유형과 관련하여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직은 공중의 비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982년, 존슨앤존슨 사(社)의 두통약 타이레놀을 독극물이 든 상태에서 복용한 미국인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회사는 전국의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하여 93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러나 위기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선택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존슨앤존

슨 사(社)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위기 평가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위기 대처 방안을 평가하는 공중의 ‘감정(Emotions)’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Cho & Gower, 2006; Jin, 2009). 이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감정, 조직에

대한 감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요인이 위기 평가 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천

안함 사건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에 감정적 이

입, 정부 및 군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공중의 천안함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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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사건은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위기 평가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간에 명확하게 다른 정치

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다양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인일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평가

가 사건 이후에 치러졌던 6․2지방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려고 한다.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Benoit, 1997). 실추된 이미지는 기업의 경

우 소비자의 제품태도 및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mbs, 2005). 천안함 사태 이후에 치러

졌던 6.2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국민적 선거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 정부의 이미지 혹은 명성에 영향을 주었

을 수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6․2 지방선거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 공중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이러한 평가가 위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국가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아보고, 위기 대응 능력 평

가와 선거와의 상관관계 및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위기 대응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개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개인의 정치 성향 별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개인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6・2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10년 8

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이며, 설문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온라인 설문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을 대상으



로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령, 직업, 성별, 학력, 출신지역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

령분포는 10대 4.8%, 20대 42.9%, 30대 22.2%, 40대 19.0%, 50대 11.1%이고, 직업은 학생 38.1%, 회사

원 17.5%, 자영업자 14.3%, 전문직 6.3%, 주부 11.1%, 무직 1.6%, 기타 11.1%, 성별은 남성 52.4%, 여

성 47.6%,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4.8%, 고등학교 졸업 14.5%, 대학 재학중 29.0%, 대학 졸업 33.9%,

대학원 재학 중 8.1%, 대학원 졸업 9.7%, 출신지역은 서울 28.6%, 경기도 34.9%, 강원도 1.6%, 경상도

11.1%, 전라도 14.3%, 충청도 9.5%로 조사되었다.

3. 측정방법

1) 위기관리평가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기관리공중평가에 쓰였던 Coombs(1996)

의 평가측정에 항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 (라) 정부는 사건원인 파

악에 신중을 기했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

위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 (전혀아니다 = 1, 매우그렇다 = 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라)와

(마) 는 데이터 입력 시 역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항목의 내적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변량이 53.53%, Cronbach's Alpha .77인 것으로 나

타났다.

2) 정치적 성향 측정

정치적 성향(political bias)이란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좌파 혹은 우파에

게 제시되는 공정한 결과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Eric, 2008).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관적 자기 평가를 사용하거나 객관적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

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왔다. 주관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연구자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진보로

구분하고,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매우 보수적인지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최유석, 2011).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

구에서 연구자들은 진보적 성향/중도 혹은 보수로 나뉘어 주관적 측정을 시행하였다(윤상우ㆍ김상돈,

2010).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국정지지, 지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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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성향, 역대 최고 대통령은 누구인지 등 5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조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

적 성향을 평가하도록 한 연구도 있다(김도환ㆍ황상민ㆍ최윤식, 2011).

한편 양윤ㆍ홍수정(2010)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정치이념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별한 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이념성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김주찬ㆍ윤성이(2003)의 이슈 선별 방식에

의거하여 사회, 경제, 정치부문으로 문항을 구성한 뒤 시장과 정부 중 시장을 중시하면 보수,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 진보, 평등과 효율 중 평등을 더 중시하면 진보, 효율을 더 중시하면 보수로 구분하

였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면 진보로, 그렇지 않으면 보수로 구분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은 사안별로 복잡하고 미묘하며 따라서 이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

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선거와 관련하여 스스로가 평가하는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유권자의

태도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 따라 연구자들은 기존의 주관적 평가 방식을 이

용하여 보수적, 약간 보수적, 중립적, 약간 진보적, 진보적 다섯 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나눈 뒤 응답자

스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 3.8%, 약간 보수적 13.5%, 중립

적 51.1%, 약간 진보적 25.6%, 진보적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위기대응으로 인한 6.2지방선거영향 측정

정부의 위기대응이 실제로 6ㆍ2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항의 구성은 사전조

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위기대응이 6.2지방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쳤는지 물어본 결과 다음의 항목들이 도출되었다. (가) 이번 지방선거에 정부의 천안함 사건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나타났다, (나) 정부의 천안함 사건 위기대응은 여당 후보자들에게 지

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

다. (라)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전쟁분위기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위의 문항들은 리커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들 항목들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변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변량이 64.7%,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1.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가 

정부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1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



항을 작성하여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 (라) 정부는 사건원인 파

악에 신중을 기했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 각 항목들을 내적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동의 여부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7%는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에 동의하였으며,

14.9%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국민들에게 천

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82.1%는 “그렇

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7%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14.2%

는 중립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6%가 “그렇다”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24.6%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

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38.8%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라) “정부는 사건 원인 파악에 신중을

기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3%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8.8%가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2.8%는“중간”이라고 답하였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9.7%는 “적절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4.2%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

하였다.

2. 정치 성향에 따른 위기 대응 평가 및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공중의 정치 성향 별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분석을 통해 개인의 정치 성향(보수, 약간보수, 중립, 약간 진보, 진보)이 정부의 위기대응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4, 133) = 6.85, p = .00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

에 따라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개인 각각의 정치적

성향 정부의 위기대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ukey를 이용한 Post-Ho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을 보면,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 vs. 보수 & 약간보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약간진보 vs. 보수 & 약간보수,

중립 vs. 약간보수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위

기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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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변인: 국민평가

정치적 성향 평균값 평균차이 Sig.

보수적 2.88 약간 보수적 -.120 .997

중립적 -.678 .191

약간 진보적 -.908(*) .042

진보적 -1.170(*) .022

약간 보수적 3.00 보수적 .120 .997

중립적 -.558(*) .017

약간 진보적 -.788(*) .001

진보적 -1.050(*) .003

중립적 3.55 보수적 .678 .191

약간 보수적 .558(*) .017

약간 진보적 -.229 .480

진보적 -.491 .290

약간 진보적 3.78 보수적 .788(*) .001

약간 보수적 .908(*) .042

중립적 .229 .480

진보적 -.261 .857

진보적 4.05 보수적 1.170* .022

약간보수 1.050* .003

중립 .491 .290

※ *p <.05, **p <.01, ***p <.001.

한편 연구 문제 3 “개인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하여 공중의 정부위기 평가 5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한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선거영향에 대해서도 한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영향력 분석을 하기 위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Spss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중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선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3. p = .142).

Ⅴ.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 대응을 평가하는 응답자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 같은 평가가 6.․2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

에 대한 평가가 정책의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 현실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경우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위기대응은 적절하였거나 보통이었다라고 평가한 반면, 진

보진영의 경우 정부의 위기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이 정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할 부

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 사전 편차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위기대응 방식뿐 아니라 정부와 개인 간에 형성된 정치

적 관계가 위기대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모든 활동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및 복지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정책 시행 평

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업에 적용시킨다면, 기업과 개인의 관계 및 정체성의 문제가

기업의 위기 대응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기존 위기관리 연구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까지 위기관리 평가에 있어 위기의 원인, 주관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존 명성, 이미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즉 위기 당사자 혹은 위기 관련자가 평가요인의 주요한 부분으로 연구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평가하는 주체의 정체성 및 개인적 성향 등이 기업 혹은 정부

의 위기대응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 가운데 정치적 성향만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

근 논의가 진행 중인 위기 평가와 관련한 공중의 감정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편차들을 추

출해 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개인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정체성,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 등 위기를 평가하는 개인의 사전 편차에 중점을 둔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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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on Evaluation on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 The Case of Frigate Cheonan Disaster -

Seung Ho Cho, Su Kyeong Hong, Jeong Ryeol Cho

This study explores how an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influences his/her evaluation o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The case of Cheonam occurred in March 36, 2010, was analyzed 

for investigating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and public's response to the government. We 

also looked at how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of Cheonam was associated with local 

election held on June 2, 2010. The findings showed that individuals' political position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evaluation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The more conservative, the 

more supportive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on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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